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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에 관한 연구 
 

강 봉식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国語学習者において韓国語の発音の習得は容易ではないこ

とが従來よりいわれている。本稿では、とりわけパッチムと呼ばれる「韓国語の音

節末子音」の発音を習得する際に起きる諸問題点について日韓両言語の音韻を比較

しながら考察を行った。 

パッチムの発音の問題点としては、初歩段階の問題点と初歩段階を過ぎてパッチム

の発音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の問題点という2項目に分けて分析を行った。い

ずれも問題点の根源は、母語である日本語の音韻の干渉によるものであるが、本稿

では、母語からの干渉の具体例をあげながら、学習者が無意識的にパッチムの発音

を誤ってしまう理由について音韻論の観点から考察を行い、その矯正法を提示した。 

 

 

1. 들어가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이하「학습자」라고 칭함.)들에 

있어서 한국어의 발음 습득이 어렵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특히 

받침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 하거나 또는 그릇된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하겠다. 이는 일본어가 기본적으로 개음절어라는 점과, 또 하나는 

폐음절 역할을 하는 促音/ッ/과 撥音/ン/의 음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들이 받침 발음을 정확히 못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양 언어의 음운을 비교해 가며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받침 발음의 효과적인 교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초보 단계에 있어서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 

한국어의 받침 발음은 7 음 /ㄱ, ㄷ, ㅂ, ㅇ, ㄴ, ㅁ, ㄹ/으로 발음된다. 

초보 단계의 학습자 들은 후속음이 없을 경우의 받침 7 음을 다음과 같이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①악→ アック[akku]   ②앋 → アッ[aʔ]    ③압 → アップ[appu] 

④앙 → アン[aN]1    a⑤안 → アン[aN]  a ⑥암 → アム[amu] 

⑦알 → アル[aru] 

 
1 撥音/ン/의 음성 기호를 편의상 음운 기호 /N/로 표시했음.(이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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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③, ⑥, ⑦의 받침 /ㄱ, ㅂ, ㅁ, ㄹ/을 각각「-ック[-kku]」「 -ッ

プ[-ppu]」「 -ム[-mu]」「 -ル[-ru]」로 발음해 각 받침 발음 뒤에 

불필요한 [-ku] [-pu] 또는 모음[-u]를 붙여 개음절로 발음하는 것이다. 

①, ③, ⑥, ⑦ 외에 ②의 받침 /ㄷ/은 「促音/ッ[ʔ]/(일본어의 음절말 후두 

폐쇄음)」으로 발음하고, ④, ⑤의 받침 /ㅇ, ㄴ/은 잘 구별을 못 해 둘 다 

「撥音/ン[N]/(일본어의 음절말 비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의 연습을 통해 서서히 음절말에 모음[-u] 

등을 첨가시키지 않고도 폐음절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폐음절 발음은 가능하게 

되지만 받침 7 음을 여전히 정확히 구별하지를 못해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돋보인다. 

받침 /ㄱ, ㄷ, ㅂ/ 모두를 促音으로 발음하고, 받침 /ㅇ, ㄴ, ㅁ/ 모두를 

撥音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받침 /ㄹ/만은 음절말에 

모음[-u]를 붙이지 않고 발음하면 폐음절[-l]에 가깝게 발음되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밖, 밭, 밥」을 모두 パッ[paʔ]으로 발음하고, 「상, 산, 

삼」은 모두 サ ン [saN]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중「밭」만은 

[paʔ]음으로 발음되어도 한국어 회화에서는 별 문제없이 통용된다(이에 

대해서는 3.에서 후술함.). 그러나 다른 5 음의 받침 발음은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중간적인 음으로 발음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3. 促音/ッ/의 음운과 받침 발음시의 문제점 

促音/ッ/은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어중(일부에서는 어말)에서 나타나는데 

음성 기호로는 성문음[ʔ]으로, 음운 기호로는 /Q(또는 T)/로 표시되는 후두 

폐쇄음을 말한다. 

어말에서의 促音은 받침 ㄷ음과 유사하게 청취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후두음 ㅎ이 음절말에서 [ㄷ]음으로 발음되는 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ㄷ]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促音으로 

발음하더라도 회화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곧 コッ[koʔ]     밭 パッ[paʔ]     굿 クッ[kuʔ]2 

낮 ナッ[naʔ]     돛 トッ[toʔ]     히읗 ヒウッ[hiuʔ] 

 

 

 
2 일본어의 모음 ウ는 비원순 모음이므로 [ɯ]로 표기해야 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표기 

[u]에 따랐다. (이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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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促音은 후속음이 올 경우3에는 다음과 같이 후속 자음과 같은 

음으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4 

 

イッパイ (一杯: 한 잔)   /iQpai/ [ippai] 

イットー (一頭: 한 마리)   /iQtoː/ [ittoː] 

イッカ (一家: 한 가구)   /iQka/ [ikka] 

イッソク (一足: 한 켤레)   /iQsoku/ [issoku] 

イッチ (一致: 일치)   /iQʧi/ [iʧʧi] 

イッシャ (一社: 한 회사)   /iQʃa/ [iʃʃa]  

 

즉 促音은 변이음으로서 /-p, -t, -k, -s, -ʧ, -ʃ/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p, -t, -k/ 외에도 /-s, -ʧ, -ʃ/가 있으나 이 들 음은 한국어에서는 거의 

받침 [ㄷ]음으로 청취되고 있다. 한국어 받침 /-p, -t, -k/는 이 들 促音의 

변이음을 가지고 발음하면 될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일본어에서는 /-p, -t, -k/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후속 자음이 

동일 또는 근접한 자음이어야 한다는 促音의 음운적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비[잡삐], 같다[갇따], 빗소리[빋쏘리/빗소리], 악기[악끼] 와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이 조음 위치가 같거나 근접한 단어의 받침 

발음은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발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정확히 

발음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을 후속 음에 동화시켜 발음하게 되므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일부 통하는 경우도 있음.5) 아니면 아주 다른 뜻의 단어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① 받침[ㄱ]이 [ㄷ] 또는 [ㅂ]으로 발음되는 예  

막동이→ [맏똥이]   묵다→ [묻따](묻다)   박치기→ [받치기] 

국비→ [굽삐]       택배→ [탭빼]         백보→ [뱁뽀](뱃보)  

 

② 받침[ㄷ]이 [ㄱ] 또는 [ㅂ]으로 발음되는 예 

받기→ [박끼](박기)   놋 그릇→ [녹끄릇]   꽃 가루→ [꼭까루] 

맞벌이→ [맙뻘이]     꽃 배달→ [꼽빼달]   멋부리다→ [멉뿌리다] 
 

3  促音의 후속음은 일반적으로 무성 자음이 온다. 특수한 경우에는 유음 [l]이 오는 때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에서 후술하겠음. 
4 하기 예는 村木正武・中岡典子(1994)에서 인용. 
5 하기 ②, ③에서 받침[ㄷ][ㅂ] 예 중의 일부 단어는 한국어의 변자음화 현상으로 인해 받침 

발음이 후속 자음으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단어는 의미 소통에 그다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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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받침[ㅂ]이 [ㄱ] 또는 [ㄷ]으로 발음되는 예 

엽기→ [역끼](역기)   잡고→ [작꼬](작고)   줍기→ [죽끼](죽기) 

곱다→ [곧따](곧다)   납작→ [낟짝](낯짝)   밥 줄→ [받쭐](밧줄) 

* ( )안은 혼동되기 쉬운 말. 

 

4. 撥音/ン/의 음운과 받침 발음시의 문제점 

撥音/ ン /은 일본어에서 항상 어중 또는 어말에서 나타나는데 음운 

기호로는 /N/로 표시되는 비음이다. 

우선 어말(음절말)에서의 발음은 한국인에게는 음절말에서의 [-ㅇ]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는 [-ㄴ]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ㅇ]도 [-ㄴ]도 

아닌 그 중간적인 음이라 하겠다. 학습자 들은 후속음이 없을 때의 받침 

ㅇ과 ㄴ을 撥音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하기 

예에서 보듯이 [-ㅇ]과 [-ㄴ]의 그 어느 쪽 발음도 아닌(한국어에 없는) 

중간적인 애매한 음으로 발음되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상/산 サン[saN]           방/반 パン[paN]        동/돈 トン[toN]  

기강/기간 キガン[kiɡaN]   사망/사만 サマン[samaN] 

모방/모반 モバン[mobaN]  

 

한편 어중에서는 후속음이 유성 무성의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이 오기도 

하는데 撥音의 음은 후속음의 비음으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6 

 

センポ (千歩: 천 보)   /seNpo/ [sempo]  

センボン (千本: 천 개)   /seNboN/ [semboõ] 

センマイ (千枚: 천 장)   /seNmai/ [semmai] 

セントー (千頭: 천 마리)   /seNtoː/ [sentoː] 

センツー (千通: 천 통)   /seNʦuː/ [senʦuː] 

センチョー (千兆: 천 조)   /seNʧoː/ [senʧoː] 

センダイ (千台: 천 대)   /seNdai/ [sendai] 

センザイ (千載: 천재)   /seNʣai/ [senʣai] 

センジ (千字: 천 자)   /seNʤi/ [senʤi] 

センネン (千年: 천 년)   /seNneN/ [senneẽ] 

センリ (千里: 천 리)   /seNri/ [senri] 

センカイ (千回: 천 번)   /seNkai/ [seŋkai]  

 
6 하기 예는 村木正武・中岡典子(1994)에서 일부 인용했으며, 저자의 표기를 존중하여 어말의 

/N/음가를 선행 모음의 비음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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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ングラム (千グラム: 천 그램)   /seNɡuramu/ [seŋɡuramu] 

 

상기 이외의 후속음[s] 앞에서는 [s]에 역행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는 설과 撥音의 선행 모음에 순행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고 

보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경우의 撥音은 그 어느 쪽도 [ㄴ]음과 

유사하게 청취된다. 

그리고 후속 모음 앞에서의 撥音의 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선행 모음 또는 후속 모음과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는 설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받침 다음에 모음이 오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 

경우에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받침 /ㅇ, ㄴ, ㅁ/의 발음을 학습자 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1 

받침 발음 후속 자음 

ㅇ[ŋ] [k] [ɡ]  

ㄴ[n] [t] [ʦ] [ʧ] [d] [ʣ] [ʤ] [n] [r] [s] 

ㅁ[m] [p] [b] [m] 

 

즉, 3.의 促音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받침 /ㅇ, ㄴ, ㅁ/의 발음에 있어서도 

각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거나 근접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을 쉽게 그리고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① 받침[ㅇ] 

밍크 ミンク[miŋku]   공기 コンギ[koŋɡi]  창가 チャンカ[ʧaŋka] 

 

② 받침[ㄴ] 

안타 アンタ[anta]      온도 オンド[ondo] 

본때 ポンテ[ponte]     난초 ナンチョ[nanʧo] 

안주 アンヂュ[anʤu]    한자 ハンチャ[hanʧa](漢字) 

인사 インサ[insa]     as한 쌍 ハンサン[hansaN] 

한 나라 ハンナラ[hannara] 

 

③ 받침[ㅁ] 

남포 ナンポ[nampo]              남부 ナンブ[nambu] 

잠버릇 チャンポルッ[ʧamporuʔ]   밤마다 パンマダ[pam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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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근접하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받침 발음이 잘 안 돼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일부 

통하는 경우도 있음.7) 아니면 아주 다른 뜻의 단어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된다. 

 

① 받침[ㅇ]이 [ㄴ] 또는 [ㅁ]으로 발음되는 예  

강단→ [간단]     방지→ [반지]     봉사→ [본사]  

상부→ [삼부]     생물→ [샘물]  

 

② 받침[ㄴ]이 [ㅇ] 또는 [ㅁ]으로 발음되는 예  

전기→ [정기]     산파→ [삼파] 

간부→ [감부]     문무→ [뭄무] 

 

③ 받침[ㅁ]이 [ㅇ] 또는 [ㄴ]으로 발음되는 예 

참고→ [창고]      담대→ [단대]      남자→ [난자]  

봄 날→ [본날]     삼 천→ [산천]     심사→ [신사] 

 

5. 받침 발음 교정법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의 받침과 같은 폐음절 

음 들이 실제로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 음(변이음) 들은 促音과 

撥音이라는 두 가지 특수한 음운 밑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변이음 

들이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일본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제한되어 있고, 또한 

促音과 撥音의 각 변이음 들은 일본어에 있어서 의미 변별의 기능도 없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은 변이음 들 간의 음성 차이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침 발음과 유사한 발음 들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지만 

일본어에서도 나타나므로 3. 4.에서 언급한 용례 등을 사용해 음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습자 들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또는 促音과 撥音의 음운 중에서 받침 7 음 /ㄱ, ㄷ, ㅂ, ㅇ, ㄴ, ㅁ, ㄹ/과 

거의 같은 음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일본어의 단어 들을 참고로 제시해 

두겠다. 받침 발음 확인 겸 발음 연습 용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 하겠다. 

 

[ㄱ] パック[pakku] (pack)의 パッ-[pak-] 

[ㄷ] パット[patto] (확: 부사)의 パッ-[pat-]  

 
7  하기 예중 받침 [ㄴ][ㅁ]의 예 중에도 변자음화 현상으로 인해 의미 소통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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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パッパト[pappato] (척척: 부사)의 パッ-[pap-] 

[ㅇ] サンカ[saŋka] (참가)의 サン-[saŋ-]  

[ㄴ] サンノー[sannoː] (山王: 신사 이름)의 サン-[san-]  

[ㅁ] サンマ[samma] (꽁치)의 サン-[sam-] 

[ㄹ] アッラー[allaː]8 (Allah)의 アッ-[al-] 

 

한국어의 받침 7 음에 해당하는 음절말 음 들이 일본어에서도 상기와 

같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용례를 들어가며 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 하겠다. 동시에 7 음의 조음 위치(양순, 치경, 연구개)에 

대해서도 음성학적 설명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이 되겠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학습자 들에게 상기 용례 들의 발음을 

천천히 시켜가면서 促音및 撥音의 음이 후속음 앞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변이음으로 바뀌는 것을 학습자 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즉 학습자 자신이 자기의 促音과 撥音의 조음 위치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기의 促音과 撥音의 음 들은 

후속음과 조음 위치가 동일(또는 근접)하다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유효하므로 후속음과 조음 위치가 상이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에는 학습자 들이 받침 발음을 정확히 못 하거나, 또는 후속음 및 

후속음의 비음으로 받침을 발음하게 되는 중대한 잘못이 일어난다. 이런 

잘못 즉 후속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받침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령의 발음 연습이 필요하다. 

 

① 받침 발음과 후속음 사이에 pause 를 삽입해 발음하면 받침 발음이 

후속음의 영향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한다. 즉, 받침 발음 다음에 

짧은 pause 를 넣어 우선 받침을 정확히 발음하고, 그 후에 후속음을 

발음하도록 연습시킨다. (천천히 발음 연습을 시킴.) 

 

② ①의 연습 효과가 나타나면 후속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받침 발음의 속도를 올려가며 연습시킨다. 

 

상기 연습을 시켜가면 받침 발음이 상당히 향상되어 회화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 좋은 발음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8  일본어에서 促音의 후속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무성 자음만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アッラー[allaː] 외에도 アッラマー![allamaː](놀랐을 때 내는 소리인 アラ[ara]의 

강조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유음[l]이 오는 때도 있다. 이 때에 중요한 점은 발음 

속도인데 /-ッラ/의 발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음[l]이 잘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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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받침 발음의 완성 단계라고는 못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의식 

중에서는 일본어 발음 促音과 撥音의 간섭이 언제라도 개입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보에서 중급, 상급으로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상기 

연습은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상기 논문은 姜奉植(2006)을 첨삭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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